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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계 수련회 주제는 ‘와 보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번 수련회 주제를 말씀하셨을 때 선생은 좀 생소했습니

다. 왜 그같이 말씀하셨는지, 모두 수련회에 참석하여 와 보라고 하신 주

님의 뜻을 깨닫고 가기 바랍니다. 

이번 수련회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수련하고, 더욱 더 성령의 대 무

장을 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정신 수련을 한다니까 극기 훈련을 하는 줄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

니다. 그것이 아니라 왔다 갔다 했던 정신들과 온전하지 못한 정신들을 

하나님의 대 역사와 사연 깊은 말씀을 통해 바로잡고 결심하라 함입니다. 

녹이 슨 정신을 다시 빛이 나게 하라 함입니다. 그와 더불어 뜨겁게 찬양

하고 기도함으로 성령으로 대 무장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모두 하

나 되어라 함입니다.

준비하는 모든 자들 수고 많습니다. 모두 협조하고 하나 되어 준비하

기 바랍니다. 

요즘 새벽 잠언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새벽을 깨워 그 시간을 몽

땅 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잠언의 말씀을 듣고 새벽마다 더욱 무장하고, 

주님과 일체 되고 더욱 온전하게 주님의 신부가 되어 살기 위해 기도하기 

바랍니다. 주님은 새벽에 크게 역사하십니다. 새벽 시간을 잡아 기도하는 

자는 주님을 자기 것으로 삼는 자입니다.


